
정상영 KCC 명예회장 10억원 기부

KCC 정상영 명예회장이 1월25일 사재 10억원을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정상영 명예회장의 사재 10억원을 기탁한 성금은 안성시 교육 발전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것으로, 정상영

명예회장이 기업가로서 모은 개인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KCC 송기범 관리본부장은 “성금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미래인재를 적극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도 KCC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적극적인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영 명예회장은 울산대, 동국대 등에 꾸준히 기부하며 인재 발굴 및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

해왔으며, 1월9일에는 KCC 정몽진 회장 4억, 정몽익 사장 3억, KCC건설 정몽열 사장 3억원으로 총 10억원의

사재를 기탁한 것을 비롯해 KCC와 KCC건설 등 계열사 임직원의 기부금을 모아 모두 11억6000여만원의 성금

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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